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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직원이 직장이나 직종을 바꿔야 할 때           15-10-03

 직업이나 직장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빼놓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면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갤럽 여론 조사 화사가 조사한 여론에 의하면 모든 직원 중 70%는 그럭저럭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나서 또는 성의를 다하여 임무에 열중하지 않고 병 생각 없이 하는일을 그럭 저럭 반복하는 사람들이 70%라고 합니다. 저도 50년 이상을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가끔 저도 이런 70%의 부류에 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직장이나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일이 신나지 않거나 지루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에 비하여 일이 너무 쉬우면 신나지도 않고 일에 열중하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직이나 직종을 바꿔야 할 세 가지의 징조를 말합니다.

1. 앞길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

직원이 하는 일이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지 않거나 향후에 어떤 승진 기회가 분명히 예기되지 않을 때는 이직을 하거나 직종을 바꿀 때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사가 다년간 승진 없이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상은 부하직원에게 보람있는 장래가 분명하지 않은 징조입니다. 또는 직원 자신과 동종동급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자주 이직을 하면 이는 직원이 지향할 만한 장래가 뚜렷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진 증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두 단계 위의 상사와 기회를 만들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런 상사들이 분명한 앞길을 말하지 않거나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이직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2. 일을 잘하도록 지원과  지식 또는 기술 발전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업체든지 성장지향회사는 직원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직원이 일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도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마련해주고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직원의 생산성도 향상하지 않을 것이고 직원도 일하기에 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달에 지난달보다 직원의 가치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위험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선 자기가 하는 일과 비등한 타회사의 직원들의 급료가 얼마인지를 대략알아보는 것도 추천할만 합니다. www.payscale.com, www.liveCareer.com, 또는 www.salary.com 등을 방문하여 비등한 직장, 비등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료를 조사해봄 직합니다.  자기의 급료가 매우 낮거나 높다고 하더라도 일에 열성이 쏟아지지 않으면 이직이나 직종 변경을 고려할 때라는 것입니다.
3. 회사가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지 않을 때.

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거나 회사가 손익현황을 발표하기를 지나치게 꺼리는 눈치가 보아면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원이 잦고 회사의 현황을 고급 간부에게 물어볼 때 그가 언급을 회피하면 이직이나 직종 변경을 고려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성장하면 직원 채용도 활발할 것이고 기존 직원들은 승진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성장이 멎었거나 회사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직원들의 장래가 밝지 못합니다. 물론 기울어 가는 회사를 성장시킨 충성 직원도 종종 있지만 주간 단계 이하의 직원은 좋은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해도 회사가 기울어져가는 벙향을 돌려놓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상 세가지의 징조를 포착하면 이직이나 직종 변경을 심각히 생각하라는 충고를 전해드렸습니다.  끝

